
경기 고양시 동일산구 성석
동 감내에 소재하는 안동권씨
창수공종회倉守公宗會가 3월
2 8일 정기총회를 연 데 이어 4
월 2 5일 임시총회를 열어 1개
월여 사이에 두 차례 총회를
여는 진통을 겪고 있다. 창수
공종회는 추밀공파 양촌 문충
공계 시조후 1 9세世 통훈대부
通訓大夫 광흥창수廣興倉守 증
가선대부 병조참판 휘 억憶을
최존위로 하여 그 칭호 창수공
을 종중명칭으로 하는 종회이
고 계파조 창수공 이하 4대 8
위의 묘소가 세장된 감내 묘역
하에 형성되어 수백년을 내려
오고 있다.
금년도 정기총회는 3월 2 8일

1 0시에 묘역하의 재사에서 열

렸다. 권영건權寧建 총무의 사
회로 개회하여 의례를 행하고
권태봉權泰奉 회장이 개회사를
하였다. 권태봉 회장은 종중
집행부에서 대형 금융사고가
발생해 권영호權寧浩 사무국장
이 종재 현금 4억5천여만원을
유용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음
을 발표하고 권영호 사무국장
을 그 직에서 파면한다고 선언
하였다. 총회에 출석해 있던
권영호 사무국장은 이에 그 유
용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와 함
께 금년 추향시까지 이를 전액
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. 이어
권태봉 회장은 자신도 회장으
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
고 선언했다. 이에 2년전 정기
총회에서 선출절차를 거치지

않고 회장 당선자가 사후에 임
명하여 구성한 부회장 이하 전
임원진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
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 총회
선출의 감사 2인을 제외한 전
임원이 총사퇴하고 총무는 회
장이 임면하는 직원직이므로
다음 회장의 임면권 행사시까
지 재임하게 되었다.
한편 권영건 총무는 개회초

부터 회칙상 총회의 참석인원
정족수가 6 0인 이상인 점을 들
어 이를 수차 언급하며 이날의
참석인원이 5 3인이므로 회의가
성원미달로 유회될 요건이 있
음을 지적하였다. 이에 대해
다수 종원이 이 미증유의 금융
사고가 난 비상사태에 무슨 정
족수 타령이냐는 고함이 터지
고, 일부 종원은 총회가 임시
총회라면 정족수를 따지겠지만
적법하게 공지된 정기총회에
실정법상 정족수 미달로 총회
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
회되는 판례가 없다는 주장도
나왔다.
임원의 총사퇴가 이루어져

연고자인 권병홍權炳洪 고문이
임시의장이 되어 회의 주재권
을 이어받았다. 회장 이하 전
임원 총사퇴의 공황상태를 메
꾸고 사태를 긴급 수습키 위해
이사회 기구를 대신할 비상대
책위원회 구성이 만장일치로
찬성ㆍ가결되었다. 비상대책위
는 창수공 자손 6개지파 문중
에서 1인씩 위원이 배정되되
인구가 많은 4개 문중에서는 2
인씩 배정하여 1 0인 위원회를
구성키로 하고 인선에 들어갔
다. 각파에서 호선하여 구성
결의를 마친 그 비상대책위원
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
다.
별좌공계 : 권오흥權五興
송화공계 : 권형신權炯信ㆍ
권오상權五常
송파공계 : 권태환權泰煥ㆍ
권영걸權寧傑
초루공계 : 권영희權寧熙ㆍ
권병훈權炳勳
석주공계 : 권오철權五哲
수은공계 : 권오균權五均ㆍ

권혁준權赫俊
이상의 1 0인 위원에 감사 권

오선權五宣ㆍ권오섭權五燮 2
인과 임시의장이 위원장으로
참여해 1 3인으로 구성키로 하
였다.
이 비상대책위 회의는 4월 3

일 1 0시에 성석동 감내의 재사
에서 열렸다. 이때 비상대책위
에, 이를 탄생시킨 임시의장
권병홍씨가 위원장은 물론 위
원으로도 참여한다는 결의가
총회에서 성립되지 않았다는
이론이 나와 제척이 되고, 위
원장으로 연장자 권혁준씨가
선임되었다. 그리고 새로이 종
회장이 되는 사람은 등기소유
부동산이 5억원 이상, 공시가
격 재산세 납부 기준으로 3억
원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할 것
등을 토의 의결했다. 그러나
여기에서 또 3월 2 8일 정기총
회의 정족수 미달 문제가 제기
되었다. 그리하여 토론 끝에 3
월 2 8일 정기총회의 하자를 보
완하기 위해 다시 임시총회를
소집키로 했다. 새 임시총회는
전차회의의 결의사항을 모두
추인하고 새 선출직 임원진을
선임해 구성하는 것이었다. 이
비대위 회의에서는 전차 정기
총회의 결의 등 효력을 보류하
고, 다만 권영호 사무국장의
파면은 임명직이므로 권태봉
회장에 의해 행사되어 유효,
권태봉 회장의 사퇴는 의원면
직이므로 유효로 해석하되 그
이하 임원진의 총사퇴는 유보
로 해석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
인 권오균權五均씨를회장대행
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임시총
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케 하
기로 하였다. 그리하여 권태봉
회장도 3월 2 8일자 정기총회가
효력유보이면 그 사퇴도 효력
유보로 보아야 하는데 그 본인
의사에 관계없이 회장대행을
세워 임시총회를 소집함으로써
절차법상 문제의 소지를 내포
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.
권오균 대행 명의의 임시총

회는 그 소집공고가 서울의 전
국지 2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

고 4월 2 5일 1 3시에 성석동의
감내재사에서 열렸다. 110여명
이 참석하여 권영건 총무가 사
회진행을 하고 권오균 소집권
자가 의장석에 나아가 개회가
되었다. 신문에 공고되고 각종
원에게 통지된 소집안내서에는
이날의 안건이‘제1호의안 선
거직 임원 선출, 제2호의안 종
회종재에 대한 대책, 제3호의
안 기타사항’으로 되어 있었
다.
회의는 회의 주재권을 가진

의장의 의사진행 미숙에 의사
방해자들의 질타가 뒤섞이며
혼미를 거듭했다. 의장이 의장
석을 이탈한 상황에서 총무와
감사가 한동안 회의를 주재하
는 진풍경도 벌어졌다. 와중에
가까스로 3월 2 8일 정기총회에
서 의결한 사항의 총괄 추인이
이루어졌고 권오균 의장이 총
사퇴가 추인됨에 따라 대행직
을 상실하여 의장석에서 내려
왔다. 이제 비상대책위가 이사
회를 대신하게 되어 그 위원장
이 의장이 되어 총회를 주재해
야 하게 되었다. 이에 따라 떠
밀려 의장석에 오른 권혁준 비
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총회를
주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
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회의
주재를 거부하고 하단했다.
다시 혼란이 일어나고 고성

이 터진 끝에 연고자 권병홍權
炳洪씨가 가까스로 임시의장이
되어 회의를 속행하였다. 여기
에서 상정 안건 1호의안 선거
직 임원선출안을 묵살 변경하
고 회장을 3인공동대표제로 하
자는 안이 관철되었다. 그러자
면 회칙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
는데 그러한 절차법리는 고려
되지 않았다. 그리하여 사후에
정관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
여 3인 공동대표를 송화공계ㆍ
초루공계ㆍ수은공계 3파에서 1
인씩 추천하여 선출했다. 그 3
인 공동대표는 송화공계 권오
상權五常, 초루공계 권병성權
炳誠, 수은공계 권혁준權赫俊
씨였다.

<사진ㆍ글 權奇允>

92 0 0 9년 5월 1일 금요일 제125호

동통疼痛ㆍ성장비만成長肥滿ㆍ비염鼻炎전문
창원시 소계동 7 1 3 - 1 9

055) 255-3088
e-mail : daehano815@daum.net

원장 권해원權海元
0 1 6 - 2 9 7 - 9 0 6 5

서울 중산고中山高ㆍ대구한의대 한의학과졸, 도동보건
의료원 한방과장ㆍ부림한방병원 진료과장ㆍ보현의료재
단 한방병원장 경력

제민한의원濟民韓醫院

창수공종회 두 차례 총회 열어
4억여원 금융사고로 격동 일고
비상대책위 등 구성해 수습에 부심

▲ 창수공종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.

▲ 새로 선출된 공동대표와 감사가 숙의하고 있다.

원장 : 권병기權炳棋

경력 :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졸업, 연세대학교치과
병원 전공의,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, 연세
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, 한국쇼그린증후군환우
회 자문위원, ENT임플란트연구회 학술이사
위치 :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72-5 보라매샤르망
3 0 2호(당곡사거리와 보라매공원옆 롯데관악백화점
과 중간지점

HP : 019-362-2708
Tel : 02-888-2872
Fax : 02-888-2874

e-mail : bingchi@hanafos.com


